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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은폐, 그리고 우울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며, 자기은폐가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그리고 주

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대구 및 경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다집단분석을 이용하여 실증

적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

회적 지지는 자기은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뿐

만 아니라 자기은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은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생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과 관련된 함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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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self-esteem, 

self-concealment,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alment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were also examin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se relationships and the gender differenc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group analysis. The data collected from 307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area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had effects 

on depression indirectly through self-concealment, and self-esteem also had direct effects on 

depression. The indirect effects of self-conceal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these relationshi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concealment should be 

focused to prevent or alleviate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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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이가 이

루어지는 시기로서, 이러한 전이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발달단계적 과업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 학

업, 진로, 취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현실적 차원에서의 

적응과 대처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다양한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정신건강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울이다. 

우울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다

양한 삶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신건강문제

로 인식되고 있는데[1], 관련 연구들은 우리나라 대학생

들 가운데 우울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한 수

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먼저,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2]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가운

데 23.2%가 우울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

리나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연구[3]에

서도 조사대상 학생 가운데 13.1%가 경한 우울증, 

12.3%가 중증도 우울증, 그리고 9.0%가 우울 증상군에 

해당되는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물론 조사한 도구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유병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우리나라 전

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의 평생 유병율(7.4%) 및 1년 유병율

(3.4%)[5]과 비교해 볼 때, 우울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의 

높은 우울 경험율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대학보건협회(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6]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

면, 미국 대학생의 31.6%가 우울 증상으로 인해 기능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7]에서 

재인용), 미국 대학생의 우울증 유병율은 1998년 10.3%

에서 2008년의 14.9%로 4.6%p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8][9]([10]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생들 역시 우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

수의 대학생들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적 위축[4][11], 학업 

및 전반적인 삶의 질[11] 등에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해와 자살 사고 및 시도 등[4] 심각한 문제 역

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학생 우울 문제에 

대한 대학 및 관련 학계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관련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

고 이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울을 

야기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

인 요인들을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대처가 가

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12].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대학생 우울에 대한 보

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주

목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친숙한 관계 및 환

경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성인기

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청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

로 영위해나가야 하는 책임감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은 더

욱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7]. 실제로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13]와 자아존중감[14]이 우울에 대한 보호

요인이라고 밝혀왔으며, 이러한 보호요인들이 우울과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실증적인 결과 역시 보고되어 

왔다[15][16]([17]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보호효과

는 우리나라 대학생 우울과 관련된 논문들에 대하여 메

타분석을 실시한 곽현주와 김현주[18]의 연구결과에서

도 확인된 바 있다. 

이렇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보고되어 왔지만, 이러한 

보호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지, 즉, 이러한 관계에서 어떠한 기제가 작용하는지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확인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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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보

고되어 온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확인함으로써 사

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보호효과에 대하여 보다 명

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 주목한 개념은 자기은폐(self-concealment)로서, 

이는 주로 도움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

어 온 개념[20]이다. 하지만, 도움요청 뿐 아니라 자기

은폐 자체가 가지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와의 관련성으

로 역시 주목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21]. 즉, 자기

은폐는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증상의 발생 가능성을 증

가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22] 

반면,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하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

도와 긍정적 정서, 그리고 낮은 부정적 정서 등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24]. 이러한 자기은폐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

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개입 및 접근 

가능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은폐 수준이 높은 

이들은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

려 하지 않기 때문에[22] 주변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잘 

모를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어

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자기은폐는 우리나

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있어 더 큰 중요성을 가지

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아시아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이

나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반면, 스스

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능

력의 표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효

과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대한 자기은폐의 정적 영

향[26][27], 그리고 자기은폐에 대한 사회적 지지

[28][29] 및 자아존중감[30][31]의 부적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자기은폐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

고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단,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 성별, 성적, 

가구소득 등[3][4][32][33]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

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우울에 성차

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우울과 영향요

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성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

[34][35]가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

을 통해서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것

이 보고되어 왔으며[4][32][33], 이러한 성차를 고려할 

때, 대학생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도 성별

에 따라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은

폐,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

재하는지 검증함으로써 대학생 우울 예방 및 개입과 관

련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우울

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된 모든 변인들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확인되지 않았

으며, 이 중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를 확인

한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차에 대

한 검증은 탐색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울과 그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에 대한 확인은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및 

접근을 위한 연구의 기반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1) 우울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

으로 보고되어 온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은폐가 

우울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2) 그러한 관계에서 

자기은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3)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우울에 대한 영향 요인 :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 자기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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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건강이나 생명,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 등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 주요한 결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 또는 그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36].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보호효과는 특히 대학과 같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더 중요

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7][13].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주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따

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지지가 제공되지 않으면, 다양한 스트

레스와 이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낮은 

삶의 질[37][38]을 야기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9][17]. 이와 같이 사

회적 지지는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elly와 

Yip의 연구[40]에 의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

을 포함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그리고 우울 사이의 자기회귀 교

차지연효과를 검증한 Lee 등의 연구[7]에 의하면, 이전 

학기의 우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일한 학기의 사회적 

지지가 그 다음 학기의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울에 대한 사회

적 지지의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전 및 충청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지은미와 조영채[3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우울에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자기효능감과 대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1]. 

이상에서 제시된 사회적 지지 외에 우울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 또 빈번하게 연구되어 온 개념 가운데 하나

가 바로 자아존중감이다. 관련 연구들은 그동안 자아존

중감과 우울 간의 강하고도 일관된 관련성을 지속적으

로 주장해왔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Orth 등의 

연구[42]에 의하면, 10세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12세 시

기의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사회적 지지나 어머니의 우울, 

관계적 괴롭힘 등 제 3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

의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에 대한 이러

한 자아존중감의 효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먼저, 김보미와 노혜린

의 연구[3]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우울에 대한 

부적 효과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

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3]. 

본 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또 다른 영향 요인으로 주

목한 것은 바로 자기은폐이다. 자기은폐란 괴로움을 주

거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21], 이렇게 

부정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성과 우

울은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어 왔다[27]. 먼저,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Kelly와 Achter의 연구[21]에 의하

면, 자기은폐는 우울과 정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onstantine 등의 연구[43]에

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은

폐가 대학생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amer 등의 연구[35]에서 역시 

자기은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에게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에 대한 이러

한 자기은폐의 정적 영향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

된 바 있으며[44][45],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관

계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어[42], 자기은폐가 우울에 대

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자

아존중감이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그리고 자기

은폐는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자기은폐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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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자기은

폐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이들 간의 실증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자기은폐와 유

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먼저, 

아시아 및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ao 

등의 연구[29]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와 자기은폐 사이

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양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Schrimshaw 등의 연구

[47]와 부모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오지현 등의 연구[28]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기은폐 

사이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등의 성적소수자들

을 대상으로 연구한 Potoczniak 등의 연구[48]에 의하

면, 사회적 지지가 자기은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 역시 자기은

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은폐 사이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opez 등의 연구[30]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은폐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유의한 관련성은 대학생의 대처과정

을 연구한 Pennebaker 등의 연구[31]에 의해서도 동일

하게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이 공개되면 좋지 않게 평가될까봐 두려

워하기 때문에 자기 공개를 꺼린다고 알려져 있으며

[49], 이러한 측면은 한 실험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된 

바 있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낮은 공개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0], 자

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들

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49]. 이러한 연구들은 왜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들이 

자기은폐 수준이 높은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

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

보를 공개한 이후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더 부정적

인 예측을 하고, 이러한 예측으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됨

으로써 더욱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

감은 대학생의 자기은폐 성향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맥

락에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은 자기은폐 감소를 

통하여 우울에 대한 보호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은폐, 우울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자기은폐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시한 일부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먼저,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Cramer 등[35]의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

감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자기은

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Orth 등[42]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경우 자아존중

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Cramer 등

[3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일관

된 연구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러

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과 

대상자들의 연령이나 인종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생들의 경우에도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에

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

다. 단, 본 연구모형의 모든 변수들이 포함된 경로에서

의 성차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아 이

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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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영

향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탐색적인 수준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소재한 7개 대학

에 재학 중인 대학생 362명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

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에 대하여 교육받은 조사원

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내용과 목

적, 주의사항, 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수

집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이 이루

어진 55부를 제외한 30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학생은 48.9%, 여학생은 

51.1%를 차지하였으며, 1학년은 조사대상자의 26.8%, 2

학년은 28.4%, 3학년은 30.4%, 4학년은 14.4%였다. 조

사대상자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72.3%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는 이공계열(15.3%), 예술계열(4.9%), 

의약학계열(4.6%), 기타(2.9%) 등의 순이었고, 조사대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3.1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2.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하여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51]를 사용하였으며, 가족, 

친구,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는 10문항

(예> ‘나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는

다’, ‘나의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나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등)에 대하여  4

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선행연구[51]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931로 나타났다. 

2.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52]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53]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사용하였으며,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는 10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 가

운데 5문항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역채점하

여 분석하였고,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은 .80∼.90이었고[7], 본 연구에서의 내

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29이었다.

2.3 자기은폐
본 연구에서 자기은폐는 Larson과 Chastain[22]이 개

발한 자기은폐척도(Self-Concealment Scale: SCS)를 

사용하였으며, 자기공개 시 예측되는 부정적인 내용들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까봐 감추고 있

는 것들이 많다’,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는 편이다’ 등)로 이루어진 

10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SCS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3[22]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53이었다.

2.4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Lovibond와 Lovibond[54]가 개

발한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cales, DASS) 가운데 우울 하위 척도 7문

항(예> ‘기분이 가라않고 우울했다’, ‘희망적인 것이 없

었다’ 등)을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

다～3: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내

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6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

으며[54],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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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1 ss2 ss3 se1 se2 sc1 sc2 dep1 dep2 성별 연령 성적 소득

ss1
ss2 .611**

ss3 .765** .588**

se1 .195** .178** .195**

se2 .163** .192** .136* .673**

sc1 -.235**-.202**-.273**-.284**-.345**

sc2 -.191**-.179**-.213**-.340**-.436**.698**

dep1-.174**-.197**-.156**-.370**-.435**.269** .336**

dep2-.196**-.164**-.186**-.336**-.458**.319** .377** .689**

성별 -.057 .034 -.025 .160** .161** -.065 -.059 -.119*-.052
연령 -.010 .045 .043 .120* .122* -.120*-.123*-.143*-.110 .356**

성적 -.161**-.110 -.068 -.166**-.051 .058 .013 .048 .035 -.033 -.074
소득 .037 .135* .045 -.016 .095 -.079 -.070 -.004 -.034 -.008 -.022 .017
M 3.176 3.197 3.235 3.074 2.669 2.403 2.413 1.763 1.703 .48823.059 2.367 3.689
SD .596 .637 .598 .437 .499 .554 .539 .628 .724 .500 1.819 1.051 2.156
왜도 -.691 -.902 -.722 .068 .140 -.111 -.225 .559 .992 .046 .603 .022 1.214
첨도 1.240 1.560 1.552 .176 .241 .163 .292 -.647 .104-2.011 -.112 -.469 1.382

2.5 통제변수: 연령, 성별, 성적,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 연령, 성적,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성

별은 남=1, 여=0으로 더미 코딩(dummy coding)하여 분

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

기은폐,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

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AMOS 20.0을 이용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은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Bootstrapping을 통

한 매개효과검증방법은 간접 효과에 대한 표준오차를 

bootstrap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하고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95%)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다[55].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다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 등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각 변수의 일반적 특성 및 자료의 정상성     (n=307)

* p<.05,** p<.01 
주)ss1: 의미있는 타자 지지, ss2:가족 지지, ss3: 친구 지지, se1-se2:자아
존중감 문항묶음,sc1-sc2:자기은폐 문항묶음,dep1-dep2:우울 문항묶음, 
성별: 0=여, 1=남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

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2. 모형 검증
2.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들 가운데 하위척도가 있는 사회적 지지의 경우에는 하

위척도를 지표변수(indicator)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단일차원으로 이루어져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임의로 지표변수를 만들어

(random splitting method) 분석하였다[57]([55]에서 재

인용). 

표 2.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경로 b  SE t

사회적 지지
→ ss1 1.000 .891
→ ss2  .826*** .693 .063 13.110
→ ss3  .966*** .862 .061 15.962

자아존중감 → se1 1.000 .730
→ se2 1.440*** .921 .140 10.262

자기은폐 → sc1 1.000 .772
→ sc2 1.139*** .904 .114 10.028

우울 → dep1 1.000 .806
→ dep2 1.226*** .856 .112 10.955

X2(df;p)=20.545(21;.487) TLI=1.001 CFI=1.000 
RMSEA=.000(.000,.047)

 *** p<.001 

1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

서는 3을 뺀 4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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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1.001, CFI(Comparative Fit Index)=1.000,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00(90% 신뢰구간: .000,. 047)2으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

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은폐, 우울을 나타내는 각

각의 측정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2 구조모형 분석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의 적합

도는 TLI=.982, CFI=.990, RMSEA=.031(90% 신뢰구간: 

.000,. 053)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표준화계수. 오차항 및 통제변수경로 생략.    

그림 1. 구조모형

또한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

지와 자아존중감은 자기은폐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2 TLI와 CFI는 .95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58][59], 

RMSEA는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08이

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

(mediocre fit),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

타낸다[60]. 

영향을 미치며, 자기은폐는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우

울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은폐가 사회적 지지와 우

울 간의 관계는 완전매개하는 반면,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관계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통

제변수의 경우,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된 연령, 성별, 성적, 가구소득으로부터 

우울로의 경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자기은폐에 대한 이들 변수들의 영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분석 결

과, 우울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3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 제시된 구조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간

접경로에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이에서의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95%)에 모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3.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 지지 → 자기은폐 -.163
 자아존증감 → 자기은폐 -.483

자기은폐 →  우울 .204
사회적 지지 → 우울 -.113 -.033 -.146
자아존중감 → 우울 -.457 -.099 -.556

2.4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있어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은 

기저모형에 대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

증,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 구조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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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invariance) 검증의 순서대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기저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경우에 적합

한지 확인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게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동일성이 확보

되었다[표 4]. 

표 4. 성별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 df(p) TLI CFI RMSEA(90% CI)

남자 44.415 39(.254) .986 .992 .031(.000, .067)

여자 32.001 39(.779) 1.022 1.000 .000(.000, .039)

둘째,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하

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과 이러한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의 차이 검증을 통하여 측정동일성 검증

을 하였으며, 그 결과,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

의 차이는 2.680으로서 이는 자유도 차이 5에서 유의

하지 않아(p>.05)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

다[표 5]. 

표 5. 다집단(남․녀)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 df TLI CFI RMSEA △ △df 가정

기저모형 76.418 781.002 1.000 .000

측정동일성모형 79.098 831.005 1.000 .000 2.680 5 성립

구조동일성모형 81.753 891.009 1.000 .000 2.655 6 성립

마지막으로, 각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잠재변수 간

의 경로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가하여 구조동일성 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동일성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 간의 차이는 2.655로서 이는 자유도 차이 6에서 

유의하지 않아(p>.05)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어[표 5],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p<.001. 비표준화계수.  

그림 2. 성별에 따른 구조동일성모형

Ⅴ.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사

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은폐, 그리고 우울 간의 관

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이 자기은폐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수행된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자기은폐에 각각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를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은폐 

간[28][29][47][48],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은폐 간

[30][31][50]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자기은폐 수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자기방어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희망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며[36], 자아존중감 역시 스스로에 대한 가치

와 존중감을 강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도전 및 요구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

[52]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적응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기능이 자신의 

개인적, 부정적 정보를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성, 즉, 자

기은폐에 대해서도 작용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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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것이다. 즉,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해서 높은 신뢰감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자

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

하여 보다 긍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 느끼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학

업적, 사회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지

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기은폐는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쳐 자신의 부정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숨기려고 하는 경

향성이 강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은폐가 우울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35][40][43][44]과 

일관된 결과로서,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서의 자기

은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자기은폐는 주로 도움요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도

움에 대한 요청 뿐 아니라 우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어려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다. 특히 우울의 경우, 증상이 외현적으로 표출되기 보

다는 내재화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 경우, 주위에서 이를 

알아차려 도움을 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결과는 우울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접

근에 있어서 자기은폐성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며, 자기은폐성향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 역시 실증적으로 확

인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

한 반면,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 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은폐가 자아존중감과 우

울 간의 관계는 부분매개하는 반면, 사회적 지지와 우

울 간의 관계는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

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3][7][35][42]과는 맥을 

같이 하는 반면,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대한 유의한 영

향요인임을 밝힌 연구들[7][42][38][41]과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을 함께 검증한 한 종단연구[42]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함께 분석한 변수에 따라서 이러

한 영향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 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난 연구들의 경우에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즉,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나 자기은폐 등과 같은 우울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들

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따라

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의 사회적 지지

의 직접 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자기은폐가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 지지

가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동안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보고된 사회적 지지가 자신에 대한 부정

적인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우

울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것이

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은폐를 통해서도 우울에 영

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경향성이 낮아지고, 이

를 통하여 우울 수준 역시 낮아지지만, 자신에 대한 강

한 가치감과 존중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울에 대한 보

호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맥락은 대학생 우울과 관련된 논문들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18]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큰 효과크

기(평균 효과크기 =-.841)를 보이는 반면, 사회적 지지

는 중간 크기의 효과크기(평균 효과크기=-.435)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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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회적 지지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요인

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

향의 대부분은 자기은폐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반

면,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자기은폐에 의해서 부분적으

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은폐를 통

한 이러한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자기은폐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은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 자기은폐,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러한 결과는 우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남학생

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Orth 등

[42]의 연구, 그리고 우울에 대한 자기은폐의 영향에 있

어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Cramer 등

[3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Cramer 등[3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은 여학생에게서만 유의한 반면, 자아

존중감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상이

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일부 경로에

서 성차가 확인된 연구[35]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연구

모형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예측변인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결과가 도

출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지지는 우리

나라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주요한 환경요인으로서 메

타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18],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에서는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62]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

라서 사회적 지지가 제외된 상태에서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만을 검증한 경우, 정확하게 우리나라 대학생의 우

울을 설명하는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대학생

의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은

폐가 가지는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다수

의 국내 연구들을 통하여 그 영향력과 효과가 확인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강력한 영향요인임이 이미 보고되었으며

[18], 이들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

된 자기은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에서 특

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현저하게 관찰되는 경향으로서[29]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주요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은폐가 우

울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들로 확인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본 연구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대학생의 우울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함의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우울에 직, 간접적으

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호요인들의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

구된다.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필요

한 시기에 취약해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학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많이 실시되는 반면, 대학생

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

이다[18].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적용가능한 자아존중감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실시가 요구되며, 또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지지 자원을 발굴하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강화시키거나 안

정된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7] 역시 

개발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대학

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진로, 인

성, 정신건강, 대인관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집단상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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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63], 이는 대학생 집단프로그램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

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대상 집

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최근의 한 연구[63]에 의하면, 대학생 대상 집단프로그

램은 진로, 대인관계, 자아개념, 정서, 적응 등 다양한 

목표와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프로그램을 통하여 대

학생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검증한 연구들

[64-66]도 보고되는 등, 향후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그 

형태에 있어서도 대학상담센터 뿐 아니라 교양과목이

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단프로그램[65][67]

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러한 연구들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자원 및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집단프

로그램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집단을 

이용한 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집단상담자와 성원들 간

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 및 형태의 적용

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

으며,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실천과 연구를 통하여 대학

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둘째, 자기은폐는 도움요청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의 

하나로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서, 자기은폐 수준이 높을

수록 도움요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61].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은폐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자기은폐 성향으로 인하여 전문가에게 도움

을 요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따

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방법이 요구된다. 현재 대학상담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인 신청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은폐 성향이 높으며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떨

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문화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담센터와 같

은 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측면 역시 우울을 경험

하는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상담센터가 문제 있는 

학생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미 관련 연구[65][67]에서 보고된 바와 같

이 교양강좌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학생들에 

대한 상담센터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친밀감을 향상시

킴으로써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

제에 대하여 주로 친구나 선후배 등 비공식적 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68], 학생들을 상담과 관련된 지지 자원으로 교육 및 

훈련하여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즉,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증

상, 어려움, 접근 및 개입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시킴으로써 주위에 우울과 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심리

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학상담센터와 같

은 기관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은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 

부정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경우, 자신

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기은폐 성향이 강한 학생들에게는 실제

로 자신에 대한 어려움을 공개한 후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경험은 매우 주의 깊고 세심하게 구조화된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지지집단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집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공

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상담자 또는 

리더의 격려와 모델링, 그리고 강화 등을 통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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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개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접근방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생들의 우울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함의를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

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구 및 경북지역 대학생 모집단

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

가 존재한다. 추후 대규모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을 

띤 표본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

용한 연구로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이론적인 근거

에 의한 것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통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

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

요우울장애가 아닌 우울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임상군에 대해서도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임상군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모형이 그러한 대상에게도 적합

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보

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포괄하여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장점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

를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하

여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보호요인이 우울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된 반면,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는 의의를 가진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에서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는 자기은폐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우울 문제에 접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상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우울을 경험

하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

인 개입 및 접근방법들이 개발되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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